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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은 아트퍼니처와 조각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관계성을 탐구하는 작품
을 선보인다. 그리고 전통적인 장르의
개념을 도전하기보다는 개념적 특징들
을 재해석하여 신선한 시각을 제시한
다.

작가는 오징어 합판을 주재료로 사용하
여 다양한 아트퍼니처와 조형물을 선보
여 왔다. 그의 작품은 재료 본연의 특성
을 드러내며,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이
미지로 형상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번 전시 ≪쌓다: Stack≫에서는 가구의
개념을 확장하여, 기존의 맥락을 넘어
서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특히, 그의 아
치 시리즈를 설치 작업으로 새롭게 해
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재료의 고유한
특성으로 비롯된 형태를 중시하며, 기
존의 아치 시리즈를 순수미술로 설치
및 입체작업으로 새롭게 해석, 발전시
킨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리고 어
떤 영역을 넘어 끊임없이 비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와
그 순수성 안에서 절충적인 관점을 찾
고, 확장된 장르의 영역 안에서 예술적
감각과 위트를 부여하며, 상상력을 자
극한다.

2024. 9. 3 – 9. 24 

유정민 개인전 <Stack 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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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Yu Jeong Min

Stacked Arch 03, 2024
오징어합판, 레진 Plywood, Resin
450x290x2270(h)mm (7EA) / 450x290x450(h)mm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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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Yu Jeong Min

Stacked Arch 02, 2024
오징어합판, 레진 Plywood, Resin
390x290x1190(h)mm (6EA) 
390x290x450(h)mm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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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범주는 역사적으로 규정되어 온 카테고리이지 보편적인 카테고리는 아니다. 예술에서의 개
념은 불변(不變)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상황에 따라 변화의 여지를 가지고, 그 자체의 내재
적 논리와 규범을 지니고 있다. 이전 조각 개념이 기념비적인 재현에서 벗어나고, 가구에 예술적 측
면이 부각되었듯이 말이다. 특히 일상과 예술의 간극을 없애려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개성,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을 중시하고, 절대적 이념을 거부하며 다양한 양식의 예술 작품들을 등장시켰다. 회
화와 조각에서의 변화만큼 공예와 디자인에서도 이러한 경계와 변화를 수용하며, 새로운 방식들을
모색해왔다. 그리고 과정을 거쳐 모든 개념이 융합된 오늘날의 예술은 이제 더 이상 주어진 매체의
정의나 인식에 따라 장르의 범주를 확정 짓지 않으며, 문화적 상황 속에서 논리적으로 적용되는 복
합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DIA

Exhibition Preface

새로운 관계성을 구축하다.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을 전공한 유정민은 아트퍼니처를 중심으로 작업을 시작하였다. 아트퍼
니처는 가구의 실용성과 기능성에 나아가 심미적 창의성과 상상력을 요하는 분야이다. 작가는 대
학 시절부터 미니멀한 가구의 형태에 스테이플러나 글루건 같은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실험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재료의 확장성에 대해 도전하고 연구하였다. 이의 과정에서 낯선 요소
들이 주는 신선한 재미를 가구에 접목하여, 기능성과 심미성의 간극 사이에 균형감을 찾으며, 조형
물의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찰하였다. 

초기, 하나의 재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시각적 심미성을 추구하였던 작가는 이후,
오징어 합판이라는 주 재료를 만나 ‘반복’의 개념으로 확장하게 시켰다. 그리고 오징어 합판의 유연
성을 재료의 물성에 대해 연구하고 잠재된 기능성을 끌어내며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선보여왔다.
많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형태 가운데 ‘점’과 ‘선’을 통해 모든 형태의 본질적인 요소를 찾고자 했는
데, 유정민은 자연스러운 ‘곡선’에 주목한다. 이는 그의 대표작 ‘아치 시리즈(Arch Series)’, ‘스플라
인 시리즈(Spline Series)에서 잘 드러난다. 가장 아름다운 곡선의 미학인 ‘아치’를 통해 안정적인
형태의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스플라인’을 통해 곡선의 자유로움과 변형적인 모습을 담아내었다.

이러한 유정민의 작업은 일상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있다. 그는 일상에서 포착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도상(Icon)으로 담백하게 표현한다. 도상은 일상에서
사물을 관찰하며 자신의 자전적인 경험과 기억에서 출발한다. 일상적인 사물과 움직임에 영감을
받아 뇌리에 박혀 있는 무형태의 기억을 형태로 구현한다. 작품에 나타나는 도상은 ‘미니멀 형식’의
간결하고 단순한 조합을 따르며, 뚜렷한 형상으로 묘사하여 작품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표
현 방식은 작가만의 고유한 작업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반복과 변형 



이번 개인전 ≪쌓다: Stack≫은 기존 가구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확장하여, 장르의 고정된 틀
을 넘어서는 시도를 담고 있다. 작가는 재료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형태를 중시하며, 기존의 아
치 시리즈를 순수미술의 설치작업으로 새롭게 해석, 발전시킨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는 알바 알토(Alvar Aalto)의 대표작인 스툴체어의 적층 가능한 특성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출
발점으로 삼았다. 스태킹 체어(Stacking Chair)는 적층 가능한 의자로 기능성과 실용성을 함께 가
지는데, 유정민은 여기서 “쌓다”라는 행위 그 자체에 주목한다. 그동안 스툴을 대표작으로 선보였던
작가는 본 전시에서 스태킹 한 조형물을 선보인다. 신작 <Stacked Arch>은 적층 한 조형물이 하나
의 조각으로 전환되고, 분리 시 각각이 가구로서의 기능을 갖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를 통해 가구와
조각의 효용성과 기능성에 대해 형태가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함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비단 “쌓다”라는 행위는 외부적인 요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작가의 “쌓다”라는 행위는 작품 제작
초기 단계부터 시작한다. 그는 작품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형물의 내부에 골조를 세
우는 방식으로 지지대를 쌓아 올리며, 단단한 연결고리를 장착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표면을 덮
고 레진을 부은 뒤 갈아내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조형물을 완성한다. 그리고 완성된 조형물들은 다
시 적층하여 현대미술에서의 조각 개념을 가진 새로운 조형물로 재탄생시키며, 가구와 조각의 경계
를 넘나들어 그 관계성을 조율한다.

유정민은 실용적 의미나 감상적 의미의 오브제를 제안하기에 앞서, 관객의 시각에 따라 다른 의미
를 수용하는 조형물에 대한 조형물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그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가구가
특정 장소에서 기능적 역할을 가지는 반면 조각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언어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
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형적 오브제가 가지는 특정 장르를 넘어 새로운 상황을 구축하는
작업의 존재 방식을 제안하며, 작품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비정
형적인 곡선에 대해 새로이 고찰한 입체 평면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2022년부터 곡선의 표현에 다
층적으로 변화를 시도한 작가는 처음으로 시도한 평면 작품을 통해 비정형적인 형태 내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현상과 시각적 요소들을 인지하는 방식에 대해 관찰하고, 이로부터 현상학적 지각 경험
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유정민은 이번 전시를 통해 삶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아름답게 기능하는 아트퍼니처를 다른 방
식의 읽기로 시도한다. 현대미술의 맥락에서 미(美)와 기능에 대한 균형을 논의하며, 익숙하지만 낯
선 관점을 제시하여 감각과 인식의 확장을 추구한다. 그리고 경계를 구분 짓지 않고, 자신만의 색감
을 찾아가는 작가의 첫걸음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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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Preface

 쌓다 : 아트퍼니처와 조각의 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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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Yu Jeong Min

Stacked Arch 01, 2024
오징어합판, 레진 Plywood, Resin
390x290x1300(h)mm (4EA) / 390x290x450(h)mm (each)



DIA



DIA

유정민 Yu Jeong Min

Arch Series 34, 2024
오징어합판, 레진 Plywood, Resin
300x195x1900(h)mm / *좌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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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Yu Jeong Min

Spline Series 39, 2024
오징어합판, 레진 Plywood, Resin
315x225x2100(h)mm / *좌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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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View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를 손으로 만드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다.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저지레를 하듯 만지작거리면서, 사물에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는 것
에 흥미를 가졌다. 이러한 나의 작업은 마치 농부가 모내기를 하듯, 사람의 노동으로 작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농부의 대부분의 일은 반복되는 일의 연속인 것처럼 재료를
반복, 변형하여 새로운 작품세계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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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Yu Jeong Min

Spline Series 37, 2024
오징어합판, 레진 Plywood, Resin
1550x270x460(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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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Yu Jeong Min

Spline Series 38, 2024
오징어합판, 레진 Plywood, Resin
1530x270x460(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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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Yu Jeong Min

Contour Series 07, 2024
오징어합판, 레진 Plywood, Resin
300x155x1630(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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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Yu Jeong Min

Contour Series 05, 2024
오징어합판, 레진 Plywood, Resin
900x560x3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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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Yu Jeong Min

Contour Series 06, 2024
오징어합판, 레진 Plywood, Resin
750x750x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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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Yu Jeong Min

Contour Series 04, 2024
오징어합판, 레진 Plywood, Resin
970x335x3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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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Yu Jeong Min

Contour Series 08, 2024
오징어합판, 레진 Plywood, Resin
830x1650x3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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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Yu Jeong Min

Contour Series 02, 2024
오징어합판, 레진 Plywood, Resin
980x270x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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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Yu Jeong Min

Contour Series 03, 2024
오징어합판, 레진 Plywood, Resin
510x510x3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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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Yu Jeong Min

Contour Series 01, 2024
오징어합판, 레진 Plywood, Resin
400x300x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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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예천 출생인 유정민은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을 전공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작가는 반복과 변형을 주제로, 재료의 잠재적 가능성과 본연의 성질을 이끌어내는 조형적 형태를 탐
구한다. 그의 작업에서 '아치'는 중요한 요소로, 정적이면서도 동적으로 움직이는 곡선의 형태를 통해
추상적 형상을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그는 오징어 합판의 유연한 성질을 활용해 아치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곡선을 담아내는 다양한 도상을 창조하는 작업을 한다. 

유정민은 아트퍼니처, 조각, 평면 작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개념을 구현하며, 다각적이고 독
창적인 조형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주요 전시로는 문제적 공예(2020, 아트비트갤러리),
unparasite(2021, 플랫폼엘), THèSE(2021, 분더샵), ART-IST(2022, 분더샵), Spectrum of
Seating(2022, DDP), 제4회 한글실험프로젝트(2022, 국립한글박물관) 등이 있으며, 글로벌 기업인
싱가포르 TWP사에 소장되어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공모한 ‘제1회 서울조각상’의 결선 진출작 10인
에 선정되었다.

유정민
(b.1990)

DIA



Discover Inspiring Artistry 

www.diacontemporary.com
info@diacontemporary.com

@dia.contemporary


